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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,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
탄소중립을 위한 산불대응 방안 논의

-‘산불과 탄소’ 주제로 학술대회 및 국산목재활용 촉진 위한 전시회 개최- 

  산림청(청장 김인호)은 부산 벡스코에서 29일까지 열리는 2025 기후산

업국제박람회에서 ‘산불과 탄소’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

혔다.

 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 지구적 재난으로 다가온 대형 산

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산불대응정책을 살펴보고,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

산불피해 복구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

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△인도네시아 산불저감과 탄소배출권 확보 (인도네

시아 산림부 하루니 크리스나와티 교수) △일본 산불관리 및 복원전략 (일

본 산림총합연구원 코지 타마이 박사) △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(아

시아산림연구소 박정호 박사) 등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임업진흥원, 

부산연구원, 소셜벤처 트리플래닛, 사회적협동조합 백년숲 등이 함께 △기

후위기 적응과 국내 산불대응정책 △산림탄소상쇄사업을 활용한 안동산불 

복구 지원 사례 △기업의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 실천을 위한 산불복원 

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  아울러 ‘에너지슈퍼위크’와 연계해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운영 과정에서 

방문객의 교통수단 이용, 행사장 조성 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중 

181톤(중형차 3,620대가 서울-부산을 왕복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)을 

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상쇄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행사로 추진

됐다.

 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27일부터 3일간 목재문화진흥회와 함께 전시회

를 운영해 탄소중립에 있어 국산목재 활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, 국산목조건



축 기술 및 산불피해목 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탄소 환원 등에 대한 성과를 

소개한다. 

 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“적극적인 산림경영과 목재이용이 산

불 등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다.”라며, “산불 피

해 복원 등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

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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